
신상품 개발에 얽힌 숨은 이야기(시리즈-11) 

- 모임에서 얻은 정보로 개발에 성공 - 

 

닛신보의 상품개발센터의 수석연구원(首席硏究員)은 가을·겨울철 의류용 

소재로서 “오그라드는 섬유와 오그라들지 않는 섬유를 섞어서 실을 뽑아, 오

그라드는 섬유만을 오그라들게 하면 이 섬유는 실의 중심에 몰리고 오그라

들지 않는 섬유는 실의 표면으로 몰리게 된다”는 현상을 착안, 고수축 아크

릴섬유와 면을 혼방하여 아크릴섬유를 수축시키면, 실의 표면에는 면섬유가 

남게 되므로 면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벌키(bulky)한 구조를 갖는 새로운 

실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신상품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는지 뜻밖

에도 별로 시장의 반응이 없어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제품 개발이 답보상태

를 맞이하였다. 

바로 이 무렵 어떤 합성섬유 메이커의 연구원과 “기술교류모임”에 참석한 

이 수석연구원은 서로 여러 말을 주고받던 중 “가을·겨울철용으로 새로운 

면소재를 고수축 아크릴 단섬유와 복합(複合)해 보고 있는데 잘 안 풀려 고

전하고 있다”고 말하자 합성섬유 연구원들이 서로 상의한 다음 “수축율이 

60%인 초고수축(超高收縮)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가 생산되고 있으며, 커튼감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닛신보의 수석연구원은 그 동안 고수축 아크릴 단섬유 대신에, 고수축 폴

리에스테르 단섬유도 검토해 보았으나 수축율이 30∼40%에 불과하여 고민하

던 중이라 즉시 이 초고수축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로 신상품 개발을 다시 시

작하여 마침내 벌키한 면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혼방사로 짠 천을 

특허 출원이 끝난 특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초고속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가 오그라들면서 실의 심(芯)에 몰리고 면 등의 오그라들지 않는 또 하나의 

섬유가 오그라든 섬유에 끌려 쭈글어 들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주위에서 

벌키성을 띄게 되는데 닛신보는 작년(2001년)에 “콜피이네”라는 상표로 이 

신상품을 시장에 발표하였다. 이 신상품은 방한(防寒), 방풍(防風)용 소재로서 

호평을 받고 있다. 


